
                                                 우리는  불림을  받았다. 
 

6 월 30 일에, 나는  St. Louis 행  남서부 비행기의 탑승 대기 줄에  서 있었다. 

이 공항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대강 500 명의 형제 자매가  같은 목적지로  향하기위해서  

거기에 있었다.  또 다른 100 명 정도는  그들의 GPS 장치를  1-70 번 출구 237 에 장치해 

놓았다.  이는  성 프란치스코에 관한  Fortini 의 책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했다. 그는  

포르치운쿨라 로  함께 가는  성 프란치스코 시대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 그들은  같은 시간에 , 어디서나 , 가까운 곳으로  , 먼 곳으로    그들 자신의 거룩한  

의식을  향해서 걷고 있다는 생각으로  산을  넘어서 , 평지로  기뻐하면서   걸었다.” 라고  

그는 기록하고있었다.  우리는  우리 형제회의  참가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도시에 

모이기를  모두  열망하고 있었다. 무엇이  이 행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고  있는가 ? 

단순히  가족과  함께라는 것이 나의 영혼을  회복하기에  충분한가 !  
 

미국 의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회는  1921 년 부터  한 가족으로 함께 해왔다. 그것은 한 국가의  

제 3 회로써 제안된  첫 번째  대회 로써 조직되고  형성되었다.  그 이후로  매 5 년마다 , 

때로는  약간의  지연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가  우리의 회칙과 우리의 소명을 심화하기 

위해서 동일한  목소리로  모여졌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이 모임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단위 형제회로  돌아가서  그들의  체험을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이 대회에서  메세지와 함께  나의  경험을  나누자   모든  재속 프란치스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숨결을  느끼기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Lester 신부님은 

그의 메세지를  노래와 함께  시작하고  끝맺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 

노래는  David Haas 가  쓴것이고  미카서 6;8 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배경 음악은  Dan 

수사님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Stc1INNMF7I .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했다.    

오라 !  살아 있는  빛 가운데로  !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함께  빛나리  ! 
우리는  하느님의 도시의  자유를  살기위해서 하느님 왕국의 빛으로  불림을  받았다 ! 
 
우리는  정의롭게 행동하고 ,   서로 사랑하고 ,  서로 봉사하도록  불림을  받았다. ;  
겸손하게  하느님과 함께  걸으면서 .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우리의 작은 그룹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수사들의 말에 
세심히  귀를 기울였다.   작은 형제회 안 에서 , 우리는 땅의 외침과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우리의 공동체에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숙고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의 
폭력과  필요를  변화시켜  용기내어  나누고 , 평화의 멧세지와 포옹, 그리고 친절한  말로 
함께 위로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또한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가 ?  우리는 매일  ,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인 아름다움을 , 혹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음의 삶을 살고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  
 
우리는  함께  노래했다 . ;    
 
가슴의 문을  활짝 열어라 !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이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이소서.  
우리는  희망이 없는 이에게 희망을, 증오와  장님이  더 이상 없는 그런세상,  
우리는 정의와  사랑과 , 서로 봉사하도록  불림을  받았고 ,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도록  불림을  받았다.   
우리는 매일 가방을 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시간을 준비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회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함께 속삭였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웃음, 눈물, 흥분, 도전, 
사랑하기 위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함께 찬양하고 흥얼거렸다.  
 
우리는 함께 노래했다. ;  
 
노래하자! 새로운 노래를 ,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위대한 날의 노래를,  
주님이 다스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 함께 걷는 그날을,  
 
우리는 정의롭게 행동하고, 서로 온유하게 사랑하도록 불림받고, 서로 봉사하도록  불림을 
받았다.;  하느님과 함께 겸손히 걸으면서 …., 
 
 

전체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Q”를 보기를 바란다.  
www.quinquennial.org 
For DVD’s : www:Franciscanvideos.  
 
 

 
 
 
 
 


